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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유소협회, 알뜰주유소 “절대반대”
7월24일 반대집회 열어 … 정책 개진할 땐 8월24일 동맹휴업 예고

한국주유소협회는 7월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

열었다.

주유소 업주 12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“정부의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문을 닫게 되

는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주유소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는 알

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방침

이다.

김문식 협회장은 “알뜰주유소 확대로 주유

소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”며 “알뜰주유소

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8월27일 동맹휴업에

들어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주유소협회는 공공기관 주차장의 알뜰주유

소 신규 설치 및 석유제품 용기판매 추진도

중단할 것을 촉구했다.

한편, 6월 말 창립한 알뜰주유소협의회는

입장자료를 통해 “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정유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는 등 유통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

일어나고 있고,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확대돼야 한다”며 주유소협회의 궐기대회를 반대했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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